
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심의결과 최종심사평 

ㅇ 심사일시 : 2019년 7월 5일 15시 ~ 19시 

ㅇ 심사장소 : 마포중앙도서관 5층 다목적실

2019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에는 총 51개 서점이 지원하였다. 1차 사업주관
기관 예비행정심의, 2차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토론 심사에서 23편을 선정한 후 3
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19개 서점을 최종 선정하였다.

서점의 경우 시설 및 운영 역량과 특성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서점 내 문학 
서적의 비율과 상주문학작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고려하였다. 상주문학작가
의 경우 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파견문학작가와의 협업이 잘 이루
어질 것인지 여부와 함께 거주지 현황을 살폈다. 무엇보다도 서점과 상주문학작가가 기획
한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요시했으며 사업이 서점 및 지역 활성화에 어떤 
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밝혀둔다.

본 사업의 목적이 서점과 작가를 매칭하여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
하는 것이니만큼 각 서점 문학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기획력을 염두에 두었다. 그런 이유로 
단순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파견 작가의 일방적 강연보다는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
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하였다. 서울과 지역의 서점들을 균형 있게 
선정하려 노력하였으며 지난해 본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서점과 신규 신청 서점이 동
일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, 보다 많은 서점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 신규 신청 서점을 우선 
선정하였다. 대부분 서점과 작가들의 프로그램 기획력은 우수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서점
의 이해도가 낮은 점, 작가들의 수동적인 태도가 다소 아쉬운 곳이 있었음을 밝혀둔다. 

최종 선정된 19개 서점과 상주문학작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학 활성화에 많은 
성과를 내기를 바란다. 

심사위원 일동


